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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analysis on thermal insulation status of existing buildings are needed to make data for repair and 

rehabilitation caused by deterioration in insulating material performance. To do this, we have researched and 

analyzed the insulation status of existing buildings according to the balcony with measuring instruments in 

pre-set investigation conditions.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 문제와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와 같은 

문제로 인한 평균기온의 상승은 여름철 냉방을 위한 전기사용량을 크게 증가시켜 블랙아웃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상

황까지 진행되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건물부분의 에너지 소비는 약 2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건물부분에서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은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된다. 난방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예와는 다른 

건물이 가지고 있는 단열성능에 의한 부하의 발생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에서 단열성능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예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건물에서 창호는 대표적으로 열손실이 발생하는 부위이며, 2006년 1월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열적 완충지대로 작용하던 발코니가 사라지며 창호의 역할은 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기존에 시공되어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발코니 유무와 발코니에 설치 된 창호의 유형에 따른 열손실의 차이를 조사 및 분석하

고자 하였으며, 분석되어진 Data를 기초로 하여 공동주택의 단열상황과 보수의 필요여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열손실 사례의 측정을 위한 계절의 선정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촬영을 통해 온도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동계로 하였다. 

촬영시간의 경우 일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벽체의 타임 렉(Time lag)을 지나 내부복사열에 의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야간시간

(오후 8시 이후)이후의 시간으로 총 2회(오후8시, 오전4시)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조사 및 측정에 사용한 장비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와 

디지털 온도계, 풍속계 등이며 조사측정개요 및 장비와 관련 된 사진을 정리하여 다음의 표 1.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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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상의 선정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시공 된 천안지역의 공동주택 중 총14개동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정 범위는 

시간과 대기온도의 변화에 기준하였으며, 발코니 부근과 우각부의 온도변화를 중점으로 측정하였다. 

조사대상 중 1980년대에 시공 된 D 아파트의 벽체 우각부 및 발코니 부근 및 계단실로 나누어 시간변화에 따라 나타난 열화상 촬영 

사진을 표 2.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조사결과에서 외벽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높은 표면온도로 내부의 열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주목

할 점은 발코니에 접한 계단실의 측정점에서 심한 열교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이는 최근에 시공 된 2개의 공동주택만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공동공간으로 사용되는 계단실의 단열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조사결과로 나타난 것과 같이 기존에 시공되어진 아파트의 경우 상당한 단열 성능 저하 및 파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열교부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아파트 외부 온도를 위주로 한 측정 및 분석 Data를 통하여 도출해낸 것이며, 

이것이 단열 성능 평가를 위한 기준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 내부 온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 측정이 필요하다. 2)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난방을 실시해야 한다. 3) 벽체에서의 타임 랙(Time lag)을 고려하여 난방 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한다. 4) 벽체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에 대한 명확한 자료(설계도면 등)가 필요하다. 또한, 벽체 및 유리면을 통한 열손

실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인 계단실에서의 열 손실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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